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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는 좁은 면적 내에서 지형 및 기후특성이 복잡하게 분포되어 있다. 국내 초기의 산

림녹화는 지형과 기후에 대한 고려보다 척박한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기준으로 수종을 선정하

였기에, 숲의 수종구성이 단순하고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, 차세대 조림 수종 선발 및 기

술 개발은 좁은 지역 내에서도 입지환경에 따른 적합한 조림 수종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

질 필요가 있다.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조림 수종의 생장 및 생리적 특성을 파악하였다. 고

로쇠나무(Acer pictum var. mono), 느티나무(Zelkova serrata), 물푸레나무(Fraxinus rhynchophylla), 

참느릅나무(Ulmus parvifolia)의 묘목을 ha당 5,000본, 10,000본, 20,000본을 식재하여 2년간의 생

장량과 광합성반응, 세포내 질소 분배를 관측하였다. 고로쇠나무와 물푸레나무는 식재밀도가 증

가할수록 생장량이 감소하였으며, 참느릅나무와 느티나무는 식재밀도에 의한 생장량의 차이를

보이지 않았다. 수종내에서 광합성반응과 세포내 질소분배는 식재밀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

았다. 동일 식재밀도 내에서 수종간의 생장특성, 형태적 특성을 비교시 물푸레나무와 참느릅나

무가 생장량, 엽면적당 건중량이 높게 나왔으며 단위 엽면적당 최대광합성량(Amax), 최대 카르

복실화속도(Vcmax), 최대 전자전달계속도(Jmax)또한 높게 나왔다. 세포내 질소함량 및 분배를

관측 한 결과 물푸레나무와 참느릅나무에서 엽면적당 총 질소 함량이 높게 나오며 광합성에 관

여하는 엽록소 질소 함량과 루비스코 질소 함량 또한 높게 관측되었다.

* Correspondence to : cameroncrazies@snu.ac.kr



POSTER 29

- 235 -

감사의 글

본 연구는 산림청 “차세대 산림시업기술개발 연구사업단(2013069A00-1819-AA03)”의 지원으로

수행되었습니다.


